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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公 장흥, 지역대표 8명 참석 ‘운영
대의원회의’ 개최

 이창식 기자 |  승인 2025.04.08 16:23

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관리방안 논의

[투어코리아=이창식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지난 2일 지역대표 8명의 운영대의

원이 참석한 가운데 ‘2025년 제1회 지사 운영대의원회의’를 개최했다.

지사 운영대의원들은 각 읍·면 지역의 농업인 대표로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, 한국

농어촌공사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, 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

지역 농업인에게 전파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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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장흥군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어려운 시간을 보낸 만큼 올 한 해 안전

하고 풍요로운 영농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의 각부 부장 등이 올해 주요 업무 방향

및 물관리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, 운영대의원과 물관리 발전 방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

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.

윤성은 장흥지사장은 “작년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인과 公社 직원 모두

힘든 한 해를 보냈다. 올해는 운영대의원과 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

대응하여 농업용수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자 한다.”라며 “항상 농업인들과 함께 소통

하며, 안정적 영농지원과 사업 추진에 힘쓰는 장흥지사가 될 것”을 약속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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